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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한국식품영양과학회 회원과 독자 여러분.

이번에 발간된 “식품산업과 영양” 제28권 2호에서는 “푸드테크와 식품 정보”라는 주제의 특집을 선보입

니다. 이번 특집은 국내의 다소비 식품부터 신규 원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식품 자원의 영양 성분과 

기능 성분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국가사업 현황을 소개하고, 향후 이러한 데이터베이

스가 푸드테크 산업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담은 기고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3년 올해는 길었던 코로나19 대유행이 종식되고 일상으로 돌아온 첫해입니다. 코로나19의 긴 그림

자를 벗어나 일상을 되찾은 것만으로도 큰 기쁨입니다. 그러나 일상으로 돌아왔다고는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는 코로나19 대유행 전과 비교하여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식품과학과 영양과학의 학문 분야와 

관련 산업에도 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코로나19의 위기를 겪으면서 미래 세대와 함께 

누릴 수 있는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삶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은 여러 중요한 

산업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시스템의 구축과 발전을 위해 관련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식품산업

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제 인플레이션, 전쟁, 기후변화와 

그로 인해 겪고 있는 식품의 글로벌 공급망 위기는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의 구축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2023년 한국식품영양과학회 국제심포지엄 및 정기학술대회는 “건강과 

가치 추구를 위한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Sustainable Food System for a Healthy & Value-Oriented 

Life)”을 주제로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3개의 기조

강연, 12명의 국내외 연자로 이루어진 3개의 국제 세션, 학술대상 수상 강연, 일본영양식량학회와의 공동

심포지엄 세션, 4개의 학술분과 세션, 37개의 일반 세션, 10명의 신진과학자 특별강연, 33명의 대학원생 

구두발표, 12팀이 참가한 제품개발경진대회를 포함하여 총 53개의 세션으로 구성하였으며, 국내외에서 

총 2,500여 명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식품영양과학회는 시대적, 사회적, 환경적 흐름과 요구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식품과학, 영양과학 분야와 관련 산업에서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학술교

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의 국제심포지엄 및 정기학술

대회와 “식품산업과 영양”은 이러한 노력의 성과를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학회 회원과 독자 

여러분께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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